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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자신의 반대 방향으로 틀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좌석이다.

정면 충돌 발생 시엔 운전석에서 1차로 충돌을 

흡수하여 비교적 충격이 덜 가해지고, 운전자의 

무의식적 핸들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도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운전자 좌석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대처는 가능하지만, 

전방 충돌 사고 발생 시에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다.

안전벨트만 확실하게 착용하면 충돌 사고 발생 

시 가장 안전한 좌석이다. 반면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좌석이다.

VIP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좌석도 조수석과 마

찬가지로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무의식적인 핸

들 조향으로 조수석만큼 위험이 큰 좌석이다.

안전벨트 미 착용시
사상 가능성 90% 이상  증가

한국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승용차 앞뒤 좌석에 성인 

및 어린이가 탑승한 상태에서 시속 48 km(약 30마일)로 

고정벽에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

험을 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및 중상 가능성이 최고 9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좌석 위치보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느냐

가 사고 발생 시 더  안전을 지켜준다는 의미이다.

자동차 명당 좌석은 어디일까?
승용차 좌석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좌석에 비해 더욱 안전한‘명당 좌석’이 따로 있을까?

한국의‘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적절한 보호 장구와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승용차의 경우 가장 안전한 자리는 안전계

수 62인 가운데 뒷자석이다(운전석 안전계수를 100으로 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이어 운전자 뒷좌석(73.4), 동반자(조

수)석 뒷좌석(74.2), 동반자석(101)이다. 

‘미국 운수성 교통안전국’자료에 따른 사고 피해가 많은 좌석도 동반자석과 그 뒷자석으로 가장 위험한 좌석으로 드러났다.

한국인들에게 VIP석으로 인식돼 있는 동반자 뒷좌석은 좌회전 충돌 가능과 위험성이 동반자석 다음으로 높다. 반면 안전계수가 가장 낮은 

가운데 뒷좌석의 경우 정확하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로 분류됐다. 특히 앞좌석 에어백은 어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한 좌석이다. 만약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탄다면 가장 위험한 좌석은 동반자석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좌석은 운전자 뒷좌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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